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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health information media use, health interest,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 influence factor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Methods: Participants were 144 nursing students in D cit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August 21st to 30th, 2019. Data were collect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health 
information media use and health interest with health promoting behaviors. Factors affecting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ere grade, health information media use, and health interest, which explained 28.2% of the variance. Conclusion: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improve their abilities for screening of health and using correct health information.
In addition, health promo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for increasing nursing students’ health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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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

두에서 건강정보의 생산, 유통, 공유가 급증하면서 막대한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고[1,2], 일반 국민의 건강정보 이용이 활성

화됨에 따라 정보 이용자들이 관련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

용하여 건강생활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3]. 

또한 건강정보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

건교육의 역할을 하므로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정보와 

달리 비교적 전문성이 높은 분야이며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관심

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과의 소통의 필요성이 높은 정보

라고 할 수 있다[4]. 

최근 인터넷 정보의 폭발적인 성장과 건강에 대한 대중적 관

심과 맞물려 인터넷은 건강정보를 빠르고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건강정보 자원으로써의 인터넷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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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환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 

가능하게 하고 유사한 건강상의 문제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타

인들과 소통을 통하여 정보 교환은 물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

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5]. 실제 인터넷이 주요 건강정보

원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주요 자원으로도 

활용되기 시작하여 온라인 건강정보가 소비자들의 건강행동이

나 건강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고[2,6],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관련 건강정보를 찾아보고 의사와 의사소통하는 

경향이 많아 온라인 건강정보 검색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7]. 이렇게 인터넷과 같은 온라

인 환경이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과도한 건강정보의 접근성이 

이용자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8]는 측면도 함께 

생각해 볼만한 이슈이다.  

건강증진행위는 개인의 안녕, 자아실현 및 성취감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기주도적 행동이나 

지각의 다차원적인 양상을 말하며[9], 각종 미디어를 이용하여 

탐색한 건강정보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다

양한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건강증진행위는 개인

이 지각하는 자신의 건강상태나 건강에 대한 태도 및 관심 정도

와 관련이 있다[10].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질병을 치료하

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식습관, 운동, 사회활동 등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행

위로 이어진다[11].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은 의사를 방

문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검색하여 자신의 질병치료

에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의료인과의 소통이 잘 이

루어지기도 하는[12] 반면 건강정보 과잉과 혼동을 인지함에도 

건강정보를 맹신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8]. 이는 건강한 삶

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다

양한 정보 생산자의 등장으로 정보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사람

들은 정보에 대한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이용자로 변화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3].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정보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보장된 정보여야 

할 것이다.

대학생 시기는 가치관의 혼란, 좌절, 취업 및 미래와 관련된 다

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면서 불규칙한 식사, 외식, 흡

연 및 과다한 음주 등으로 인해 건강관리가 요구되며, 가족과 떨

어져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건강증진이나 건강문제 개

선을 위한 건강정보를 획득하고 있다[5,13]. 특히 건강정보 소비

자로서의 대학생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과 같은 미디어에 친

숙도가 높아서 자신의 건강정보 미디어 활용능력에 대해 비교적 

높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미디어를 통해 획득한 

건강정보가 부정확할 확률이 높아 미디어 이용에 있어 취약 집

단이기도하다[14]. 대학생 시기에 형성된 불건강 상태는 성인 및 

노년기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대학생은 동일한 연령

대나 성별의 일반인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적고, 자신이 더 건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15]. 또한 건강행위에 소홀한 경향이 있

고, 보다 쉽게 웹 검색 엔진을 통해 건강정보를 검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5]. 그러나 평생의 건강을 좌우

하는 대학생 시기의 건강증진행위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미래 간호

사로서 추후 환자나 지역사회 대상자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또

한, 간호대학생들이 올바른 건강정보를 가지고 이에 따른 건강

증진행위를 함으로써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역할모델로서도 수

행하게 된다[16].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건강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미디

어 이용 정도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및 건강증진행위를 확인하

고, 건강증진행위의 영향 변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이 정확

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건강증진행위를 위한 간호중재

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과 건강

관심도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

고,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 건강관심도 및 건강증진행

위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 건강

관심도 및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 건강관심도 및 건강증진행

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과 건강관심도가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간호대학생의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과 건강관심도 및 건강증

진행위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관련성과 건강증진행위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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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 소재 1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

생 1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취업준비 등을 위한 인터넷 활용에 

대한 내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4학년은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수의 근거를 마련

하였는데, 회귀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6개로 하였을 때, 123명이 산출되어 탈락률 10%를 

감안하여 최종 146명으로 정하였고, 이는 통계적 분석 조건을 충

족하였다. 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나 답변이 불완전한 

2부를 제외하고, 총 144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만성질환 중 고혈압, 당

뇨병, 심혈관 질환에 대한 가족력의 유무, 전공만족도는 ‘매우 만

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로 

확인하였다. 거주형태, 한 달 용돈, 아르바이트 여부, 보건관련 웹

사이트 필요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주당 건강정보 인터넷 이

용횟수와 지난 1년 동안 아파서 병원을 방문한 횟수를 직접 기록

하게 하였다.

2)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

대상자의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은 Kim [17]의 신종플루에 관

한 뉴스 이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Bang [1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Bang [18]의 도구는 ‘텔레비전 뉴

스를 시청할 때, 건강관련보도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하는 편이

다’, ‘포털뉴스에서 건강관련 정보가 나오면 클릭해서 끝까지 읽

는 편이다’, ‘신문에서 건강관련 기사가 나오면 끝까지 숙독하는 

편이다’의 Kim [17]의 도구에서의 3문항과 추가적으로 뉴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인 대상자의 건강정보를 얻는 원천으로 인터넷 포

털사이트, 지식인,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다[14]는 점을 고려하

여, ‘질병관리를 위해 인터넷(포털, 지식인, 블로그/온라인 카페 

및 클럽)을 이용해 건강정보를 찾아본다’는 1문항을 추가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아닌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처음 개발 당시 Kim [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는 .86이었고, Bang [18]은 각각 문항별로 신뢰도 Cronbach 

alpha를 .86∼.92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전체 신뢰도 

Cronbach alpha는 .90이었다.

3) 건강관심도

대상자의 건강관심도는 Kim [19]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영양보충제 복용여부, 규칙적인 운동, 체중감량 관심도, 

음식선택시 고려사항, 건강문제발생시 병원방문 등에 관한 내용

의 1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의 신뢰도는 Kim [19]의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일부 문항을 

제외한 영양과 다이어트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alpha는 

.80∼.8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 전체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0이었다.

4) 건강증진행위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Walker 등[9]이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HPLP-Ⅱ)를 Seo [20]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6개의 하위영역으로 자아실현 11문항, 건강책임 10문항, 

운동 5문항, 영양 7문항, 대인관계지지 7문항, 스트레스관리 7문

항, 총 4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9] 신뢰도 Cronbach alpha .92였으며, 

Seo [20]의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전체 신뢰도 Cronbach alpha는 .92이었으며, 하위영역은 자

아실현 Cronbach alpha는 .87, 건강책임 Cronbach alpha는 .84, 운동 

Cronbach alpha는 .89, 영양 Cronbach alpha는 .85, 대인관계지지 

Cronbach alpha는 .82, 스트레스 관리 Cronbach alpha는 .79였다.

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19년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하였다. 자

료수집을 위해 연구대상자 모집문건을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연

구참여를 수락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연구자가 설문조사 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 및 참여방

법, 연구 참여 중단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동의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연구 참여자의 서명을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자가 기입하게 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20분 정도였고 작성된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회수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절대 비 이 보장되며,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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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

계 처리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 건

강관심도, 건강증진행위 정도는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여 빈도

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 건강관심도 및 건강증진행위 정

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 후 사후검정은 Tukey test로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과 건강관심도 및 건

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는 정규분포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산출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

과 건강관심도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분석 전 독립변

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였으며,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KNU_IRB_2019 

-36)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의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연구참여는 성적과 

무관함을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시행된다

는 것과 대상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암호화하여 익명성을 준수하였고, 연구종료 후 

자료는 3년간 보관하며 이후 관련서류는 분쇄⋅폐기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20명(13.9%), 여자 124명(86.1%)이었고, 학

년은 1학년 51명(35.4%), 2학년 43명(29.9%), 3학년 50명(34.7%)이었

으며, 만성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 58명(40.3%), 없는 경

우 86명(59.7%)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다’ 18명

(12.5%), ‘만족한다’ 102명(70.8%), ‘매우 만족한다’ 24명(16.7%)이었

고, 거주형태는 자택 27명(18.8%), 기숙사 86명(59.7%), 자취 31명

(21.5%)이었으며, 한 달 용돈은 20만원 미만 8명(5.5%), 20-30만원 

미만 24명(16.7%), 30만원 이상 112명(77.8%)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22명(15.3%), 하지 않는 경우 122명(84.7%)이었고, 보건관

련 웹사이트가 ‘필요하다’ 107명(74.3%), ‘필요없다’ 37명(25.7%)이었

으며, 건강정보 인터넷을 이용하는 횟수는 주당 평균 1.44±0.79회

이었고, 지난 1년 동안 아파서 병원을 방문한 횟수는 평균 2.30± 

2.19회이었다(Table 1). 

Characteristics n (%) Mean±SD

Gender
  Male
  Female

20 (13.9)
124 (86.1)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51 (35.4)
43 (29.9)
50 (34.7)

Family history of chronic disease
  Have
  None

58 (40.3)
86 (59.7)

Satisfaction with major
  Poor
  Good
  Very good

18 (12.5)
102 (70.8)

24 (16.7)

Type of residence
  Parent home
  Dormitory
  Self-boarding

27 (18.8)
86 (59.7)
31 (21.5)

Allowance (won/month)
  <200,000
  200,000≤allowance<300,000
  ≥300,000

8 (5.5)
24 (16.7)

112 (77.8)

Part-time work (recent) 
  Yes
  No

22 (15.3)
122 (84.7)

Need of web site related public health
  Yes
  No

107 (74.3)
37 (25.7)

Utilization of health information through 
internet/week

1.44±0.79

Frequency of hospital visit in the past year 2.30±2.19

*SD=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44)

2. 대상자의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 건강관심도 및 건강증진행위

대상자의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은 5점 만점 중 평균평점 2.93±0.97

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낮게 조사되었고, 문항 중 ‘질병관리를 위

해 인터넷(포털, 지식인, 블로그/온라인 카페 및 클럽)을 이용해 

건강정보를 찾아본다’의 문항이 3.09±1.14점으로 가장 높게 측정

되었고, 그 다음으로 ‘포털뉴스에서 건강관련 정보가 나오면 클

릭해서 끝까지 읽는 편이다’ 2.98±1.09점,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

할 때, 건강관련보도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하는 편이다’ 2.93±1.09

점, ‘신문에서 건강관련 기사가 나오면 끝까지 숙독하는 편이다’ 

2.71±1.11점 순이었다. 

대상자의 건강관심도는 5점 만점 중 평균평점 2.98±0.56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문항 중 ‘나는 건강이나 성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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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 의 문항이 3.74±1.02점으로 가장 높

게 측정되었고, ‘나는 매일 운동하는 편이다’ 2.15±0.97점으로 가

장 낮게 측정되었다.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4점 만점 중 평균평점 2.75±0.35점으

로 보통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지지 3.22±0. 

43점, 자아실현 3.15±0.39점, 스트레스관리 2.99±0.48점, 건강책임 

2.53±0.53점, 영양 2.40±0.62점, 운동 1.81±0.75점 순이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 건강관심도 및 

건강증진행위

대상자의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은 일반적 특성 중 거주형태

(F=3.38, p=.037)에 따른 점수 차이의 경향성을 보였으나 사후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상자의 건강관심도는 일반적 특성 중 학년(F=6.44, p=.002), 

거주형태(F=3.90, p=.022), 아르바이트 여부(t=2.87, p=.0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분석 결과, 학년에 있

어 2학년 학생이 1, 3학년 학생에 비해 높은 건강관심도를 나타

냈다. 거주형태에 있어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자택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높은 건강관심도를 나타냈으며, 아르바이

트를 하는 학생은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높은 건강관심도를 나

타냈다.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정도는 일반적 특성 중 학년(F=6.44, 

p<.001), 거주형태(F=3.90, p=.015), 보건관련 웹사이트 필요여부

(t=1.99, p=.049)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 

분석 결과, 학년에 있어, 1, 2학년 학생은 3학년 학생에 비해 건강

증진행위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거주형태에 있어서는 기숙사에 

Variables Contents or sub-factor Mean±SD Range

Health information 
media use

Use the Internet to search for health information for disease management. 3.09±1.14

1∼5

When I get health information from portal news, I click to read it to the end. 2.98±1.09

When I watch television news, I watch it until the end when it comes to health reports. 2.93±1.09

When I get health articles from newspapers, I read them to the end. 2.71±1.11

  Total 2.93±0.97

Health interest

I have taken nutritional supplements for health or growth. 3.74±1.02

1∼5

I have a body shape that I think is ideal. 3.59±0.96

I think nutrition is an important factor in food intake. 3.57±0.83

I have experience in weight control. 3.52±1.15

I am always concerning about becoming obese. 3.24±1.23

I am on a diet in order to lose weight. 2.96±1.19

I think about health when I make food choices. 2.92±1.03

I think my nutrition knowledge is high. 2.90±0.99

I check calories when eating or buying food. 2.90±1.10

I think about nutrition when I eat food. 2.83±1.02

I have a test if I have mild symptoms of colds, heartburn, pain or other symptoms 2.67±1.16

When I buy food, I check the nutrient label on the back of the package. 2.43±1.06

I take care of health related television programs. 2.35±1.00

I exercise every day. 2.15±0.97

  Total 2.98±0.56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terpersonal support 3.22±0.43

1∼4

Self actualization 3.15±0.39

Stress management 2.99±0.48

Health responsibility 2.53±0.53

Nutrition 2.40±0.62

Exercise 1.81±0.75

  Total 2.75±0.35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Health Information Media Use, Health Interest,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N=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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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학생은 자택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관련 웹사이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게 나

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 건강관심도 및 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과 건강관심도 및 건강증진

행위 간의 상관관계 조사에서는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과 건

강증진행위(r=.40, p<.001), 건강관심도와 건강증진행위(r=.46, 

p<.001)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5.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하여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년, 거

주형태, 보건관련 웹사이트 필요여부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인 

건강 미디어 이용과 건강관심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건강증진행

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전 독립변수에 대

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였는데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information media use Health interest Health promoting behaviors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Tukey Tukey Tukey

Gender
  Male
  Female

2.70±1.09
2.96±0.95

-1.13
(.262)

2.84±0.60
3.01±0.55

-1.26
(.211)

2.78±0.40
2.75±0.34

0.45
(.655)

Grade
  Freshmana

  Sophomoreb

  Juniorc

3.00±1.12
3.08±0.87
2.72±0.87

1.92
(.151)

2.94±0.47
3.22±0.61
2.83±0.53

6.44
(.002)

a, c<b

2.82±0.31
2.85±0.36
2.59±0.32

8.68
(<.001)
a, b>c

Family history of chronic disease
  Have
  None

3.01±0.90
2.87±1.02

0.87
(.386)

3.01±0.51
2.97±0.59

0.51
(.612)

2.72±0.36
2.77±0.34

-0.74
(.460)

Satisfaction of major
  Poor
  Good
  Very good

2.75±1.03
2.88±0.91
3.28±1.15

2.06
(.131)

3.13±0.53
2.94±0.55
3.07±0.61

1.22
(.300)

2.61±0.40
2.76±0.33
2.83±0.38

2.17
(.119)

Type of residence
  Parent homea

  Dormitoryb

  Self-boardingc

2.72±0.94
3.10±1.00
2.64±0.85

3.38
(.037)

2.72±0.52
3.06±0.53
3.00±0.60

3.90
(.022)
a<b

2.64±0.31
2.82±0.32
2.66±0.40

4.34
(.015)
a<b

Allowance (won/month)
  <200,000
  200,000≤allowance<300,000
  ≥300,000

2.94±1.11
3.17±0.70
2.88±1.01

0.89
(.414)

2.84±0.65
3.00±0.57
2.99±0.55

0.28
(.753)

2.77±0.38
2.68±0.36
2.77±0.34

0.67
(.513)

Part-time work (recent)
  Yes
  No

3.07±0.94
2.90±0.98

0.74
(.462)

3.29±0.59
2.93±0.54

2.87
(.005)

2.85±0.40
2.73±0.34

1.44
(.153)

Need of web site related public health
  Yes
  No

2.98±0.94
2.78±1.07

1.09
(.278)

2.99±0.58
2.98±0.50

0.03
(.980)

2.78±0.35
2.65±0.31

1.99
(.049)

Table 3. Differences of Study Variables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44)

Variables Health information media use
r (p)

Health interest
r (p)

Health promoting behaviors
r (p)

Health information media use 1

Health interest .51
(<.001)

1

Health promoting behaviors .40
(<.001)

.46
(<.001)

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tudy Variables                                                                        (N=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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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다중공선성 진단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50-.94로 모

두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6∼2.02로 10 이하를 보

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잔차 분석 결과, Durbin 

Watson 검정결과는 1.814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

정을 만족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의 영향

요인으로 학년(β=-6.68, p=.035),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β=0.75, p= 

.036), 건강관심도(β=0.68,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는데 3학년 학생보다는 1학년 학생인 경우,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

을 많이 할수록,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28.2%였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과 건강관심도 

및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확인하였고,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과 건

강관심도가 건강증진행위를 촉진하는 데 영향요인으로서 작용

하는 변수인지를 파악하였으며 성인기와 노년기의 건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대학생 시기의 올바른 건강증진행위를 위한 간

호중재 방안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73.0%는 자택이 아닌 기숙사나 자취

를 하면서 생활하였고, 지난 1년 동안 아파서 병원을 방문한 횟수

는 주당 평균 2.30±2.19회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족과 떨어져 스스

로 생활하면서 자유시간이 많아지고 불규칙한 식사, 외식, 과다한 

음주 등 불건강한 생활[5]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의 

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은 5점 만점 

중 2.93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이었으며,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정보 

탐색에 있어서 포털, 지식인, 블로그/온라인 카페 및 클럽 등의 인

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뉴스나 신문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

해 많았다. 이는 어느 연령을 막론하고 개인별 스마트폰을 소지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여[5] 특히 대학생에게는 

건강정보 제공원으로써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

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건강에 대한 신념도가 강하고 건강관리 행동도 

많이 하게 된다[15,2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가투약실태 조

사 결과 자가투약 복용 경험이 83.7%였으며, 자가투약 결정시 정

보 획득 경로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매

체를 통한 허위나 과장 광고의 노출 등의 문제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을 간과할 수는 없다[22]. 이에 간호대학생의 건강정보 탐색

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뢰성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마련하여 올바른 

건강정보를 획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건강관심도는 5점 만점 중 2.98점으

로 중간수준 이상으로 조사되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Byun과 Kim [23]의 연구에서의 3.00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건강관심도에 대한 도구는 다르나 Son 등[15]은 일반인이 대학생

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

은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적고 

건강에 대한 관심보다 임상실습과 함께 이루어지는 학업 및 자

신이 희망하는 병원으로의 취업 등의 미래 준비와 관련된 부담

Variables β SE t p F p R2 Adj R2

Intercept 94.76 6.96 13.63 <.001

8.96 <.001 .317 .282

Need of health related web site
(ref.=yes) -3.83 2.72 -1.41 .161

Type of residence_dormitory
(ref.=parent home)

1.72 3.35 0.51 .609

Type of residence_self-boarding
(ref.=parent home) -1.51 3.75 -0.40 .688

Grade_sophomore
(ref.=freshman) -0.60 3.32 -0.18 .856

Grade_junior
(ref.=freshman)

-6.68 3.13 -2.13 .035

Health information media use 0.75 0.36 2.12 .036

Health interest 0.68 0.19 3.58 <.001

SE=Standard Error; Adj R2=Adjusted R-squared

Table 5. Variables affecting Health Promoting Behaviors                                                               (N=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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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건강

관심도는 일반적 특성 중 학년, 거주형태, 아르바이트 여부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2학년 학생은 1, 3학년 

학생에 비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자택에서 거주하는 학생

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건강

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특

성을 반영하여 2학년부터 전공과목의 학습으로 건강에 대한 중요

성의 인식이 강화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Lee와 Baek [24]의 임상실습을 시작하면서 스

트레스가 3학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연구를 볼 때 이러

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서 3학년의 건강 관심도가 낮게 나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주형태에 따라서도 부모의 보호를 벗

어나 홀로 생활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건강에 대한 문제를 보다 많이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관심도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 전반에 걸쳐 전달

되는 정보를 인식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5]. 대학생 시기부터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학년별 특성은 물론 개별적인 학생의 생활관련 특성을 고려하여 

교양이나 전공 교과목 혹은 비교과 활동과 같은 교육과정 설계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정도는 4점 만점 중 

2.75점으로 중간점수 이상으로 조사되어 Lee와 Suh [16]의 연구에

서의 2.8점, Park과 Kim [26]의 연구에서의 2.71점과 유사한 결과

를 나타냈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이 건강증진행위를 많이 하지 

않은 이유는 건강에 대한 자신감 및 학업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해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실천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건강증진행

위 중 대인관계 지지나 자아실현과 같은 건강증진행위는 많이 

하고 있지만, 영양 및 운동과 같은 건강증진행위는 등한시 하고 

있어 Lee와 Suh [16]의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균형있

는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필

요성 및 실천력을 제고할 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정도는 일반적 특성 중 학년, 거주

형태, 보건관련 웹사이트 필요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1, 2학년 학생은 3학년 학생에 비해, 기숙사

에 거주하는 학생은 자택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보건관련 

웹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학생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고 여

기는 학생에 비해 건강증진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인 Kim과 Kim [13]의 연구와 거주형

태에 따라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나타낸 Lee, Ji와 Yun [27]의 연

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 참여

한 간호대학생들이 1,2학년이 많으며 기숙사 거주학생의 비율이 

높아 나타난 결과로도 생각된다. 장차 예비 간호사로서 대상자

의 건강증진행위 향상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역할 모델을 수

행하게 될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건강증진행위의 확립은 무엇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시킴은 물론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건강증진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면담 등 심층적인 분석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는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과 건강관심도 간에 통계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건강정보 접근이 많을수록 건강행태 개선이 증가된다는 

Kim과 Kim [13]의 연구결과와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를 많이 한다는 Park과 Lee [10], Yang과 Park [25], Lee 등[27]의 연

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나타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

생의 건강증진행위의 영향요인은 학년,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 

건강관심도로 규명되었는데 3학년 학생보다는 1학년 학생인 경

우,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을 많이 할수록, 건강관심도가 높을수

록 건강증진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행위의 

영향요인으로 건강정보지향을 보고한 Lee 등[27]의 연구결과와 

건강관심도가 건강증진행위에 직접 효과를 있다는 Park과 Lee 

[10]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Lee와 Suh [16]는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는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자가간

호역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자가간호역량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건강증진행위를 증진시킨다

고 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처럼 건강증진을 위해 올바른 건강

정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과 건

강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

색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들은 건강정보를 탐색하고

자 할 때는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건강

관심도와 건강증진행위 정도는 중간 이상의 점수로 건강 및 유

지 증진을 위한 행위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공을 시작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활용이 수월한 건강증진

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간

호대학생은 미래 간호사로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질병예방을 위해 대상자에게 올바른 건강증진행위

를 촉진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자신의 건강증진행위의 

실천이 선행될 수 있도록 건강정보를 통한 자가간호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

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며 간호대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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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고 접근이 수월한 미디어를 활용함과 동시에 건강에 대한 

관심을 우선 증가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

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과 건강관심도 

및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확인하고, 건강증진행위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건강한 성인기를 이루어 전문간호인으로서 대상자의 

건강관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건강증

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재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은 보통보다 낮

은 수준이었고, 건강관심도와 건강증진행위는 보통 수준이었으

며, 건강증진행위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학년, 거주형태, 

보건관련 웹사이트 필요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을 많이 할수

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년, 

건강정보 미디어 이용 및 건강관심도로 규명되었다. 이상의 결과

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은 학년별 대학생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올

바른 건강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

며, 지속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되었

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일

반 대학생들과의 비교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간호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항목 중 특히 덜 수행되는 영양 및 운동 

등과 관련된 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

용이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생이 정확한 건강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모색과 이에 대한 교육적 

중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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